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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영성체성가  197번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227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김 안 나  김 정 윤 김 성 진  박 현 숙  Dylan Kim • Eric Kim 

8시 미사 김 지 은  이 재 명  김 신 화  이 청 일  Mina Kim • Kasey Lee 

9시 30분 미사  Ryan Kim Songyi Kim Stella Park Brian Kim Eric Kim • Jacob Park 

11시 미사  박 의 진  강 석 구  김 난 희  오 세 정  Andrew Oh • Stella Park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정 재 연  정 재 연  임 칠 성  Catherine Lee • Bona Lee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김 남 효  청년 전례부 

깨어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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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32주일  

  오늘 마태오 복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신

랑을 맞이하려고 나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

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자신과 약혼한 신부와 혼인 하기 위해 떠

납니다. 신랑이 신부와 오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다섯 명은 혹시 몰라 등에 필요한 기름을 그릇에 

담아 여분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다른 다섯 처녀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

갑니다.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리던 열 명의 처녀들

은 기다리다 잠자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눈을 

뜨고 신랑을 맞이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등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명의 처

녀들은 등의 기름이 부족해져서 그들은 기름을 사

러 가게에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신부와 집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잔치가 벌어지지만 어

리석은 처녀 다섯 명은 신랑을 맞이해 잔치에 들

어갈 기회를 잃고 밖에 남게 됩니다. 

  오늘 하늘나라 비유에서 혼인을 하러 떠난 신랑

은 주님을 의미하며, 돌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열 명은 우리들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섯 명은 슬

기롭게 준비를 다 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고, 어리석은 다섯 명의 처녀는 준비를 소홀히 하

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온 신랑을 만날 기회를 잃

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서품받고 나서 알게 된 수녀님 모린 수녀님

께서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며칠 안 남으셨습니

다. 수녀님 곁에서 수녀님의 평화로운 임종을 위해 

기도드리며 수녀님의 삶을 기억하다가 오늘 복음

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의 수도 생활과 투병 생활은 거의 같은 시

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서원 후에 시작되어 지난 

오십여 년 동안 왼쪽 다리뼈 골수의 희귀한 병으

로 고생을 하시는 중 암에 걸려 암 치료도 받으시

며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 육 년 전

에 왼쪽 다리까지 절단해야 하는 아픔까지 겪으셨

습니다.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과 첫 면담 때 병에 

대한 내력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 분 안에 

우리들의 병에 대한 내력을 다 얘기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수녀님은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날 때

면 참 한참 걸렸습니다. 한, 두 시간 후 방문이 열리

고 의사 선생님과 수녀님이 방에서 나올 때 의사 

선생님이 번민과 고민에 쌓여있었음을 알 수 있었

습니다. 그 정도로 수녀님께서는 수많은 병들과 싸

우며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작고 큰 통증들이 있을 때마다 작은 소리로 “연옥

의 영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셨

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에는 당신의 병들을 교회를 

위해 봉헌하시기 위해 수난받으신 예수님께 봉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시는 수녀님의 

몸은 아직도 통증이 심해 몸의 위치를 바꿀 때가 

되면 진통제를 드셔야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

다.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만 수녀님의 얼굴은 어린

아이가 아플 때 엄마 품에 안겨 잠자는 아이의 모

습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까지도 수녀님에게 주어

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골고타의 언덕으로 올라가십니

다. 교회에 작은 밑거름이 되시고자 마지막 힘을 

다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골고타 언덕을 향해 나

아가십니다. 

  수녀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

게 해야 하나 하는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

생도 받아들이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나 자신을 희

생의 예물로 봉헌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마음

의 자세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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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을 맞습니다. 위령의 달을 맞

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성묘는 다녀오셨는

지요? 우리는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기도를 통한 서

로의 통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

들께 우리를 위하여 빌어달라고 청하고, 또한 죽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빌어줍니다.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는 산 이들이 서로를 위해 기

도하는 것만큼 힘이 있고 의미가 있으며 중요한 기도

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모든 성인의 날’과 ‘모든 

죽은 영혼을 위한 날’ 그리고 위령의 달을 따로 지정

하여 그 중요성을 전례를 통해 우리 삶 안으로 녹여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다 하여도 죽으면 세상적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고생이 하나도 안 힘듭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득한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식들에게 남겨 줄 것으로 물

질적 풍요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

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

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늘 물질적 풍요입니

다.  

 

  배고프지 않은 것이 당연히 기본 생존권이며 행복

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주십

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일용할 양식은 모

든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꼭 필요한 충분조건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이외의 잉여분은 있으면 삶의 

편리함을 주지만 ‘욕망’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의 시작이 되며 분

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

한 투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말하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말합니

다. 매일 감사하며 자식들에게도 그들의 노력으로 벌

은 일용할 양식에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더 중

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며 식구들과 이웃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

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느님께 고마워하고 이웃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바

로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 표현의 시작은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보다도 삶의 고마움이며 하느

님에 대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모으기 위해 밤낮으로 고

생하기보다는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식

들을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며 서로 고마워할 수 있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참 혼란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 두려움이 아니

라 불편함으로 생각할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렇

다고 위험이 사라지거나 덜 위험해진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고통도 오래되면 익숙해진다는 말이 생각

납니다. 그렇다고 무감각해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

다.  

 

  그러므로 언제나 위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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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거리두기, 손 세정, 얼굴 만지지 않기, 등등……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

름을 지니고 기다리고, 그렇지 않은 처녀들은 그저 

등불만 들고 기다리다 시간이 길어져서 기름이 떨어

져 결국 신랑을 못 만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한 시기를 살아갈 것인가 생

각하게 합니다. 언제나 준비된 삶의 모습입니다. 물질

적인 사재기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입니다. 위험에 대

한 무감각을 조심하고 또 위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도 배제해야 합니다.  

 

  위령 성월을 맞아 죽음이라는 화두로 현재의 우리

의 삶을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

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축적이 아니라 분배의 영성

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겸손함이며,  자신의 욕

망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후회가 

되는 기억도 있고 미안한 기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는 마음은 바로 주변의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입

니다.  

 

  모든 성인들의 전구로 한 주간 매사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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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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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별헌금  

알 림 

성당 기금 마련 바자회  

COVID19로 인하여 올해는 예전과 달리 먹거리 

관련 바자회는 하지 않습니다. 경품권 위주의 바

자회로 진행 될 예정이며 추후 경품권 판매 시점

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품 추첨일과 상품

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 12월 13일(일) 

경품 내용 

1등 : Cash $2,000 (1명) 

2등 : Apple Ipad Air 256GB (Wifi only) (1명) 

3등 : 공기 청정기 (2명) 

4등 : 다이슨 무선 청소기 (3명) 

5등 : 에어프라이어 (5명) 

그 외 행운상과 아차상등 다수의 상  

주중 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는 봉사자 없이 진행 예정이며 성체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 11월 2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당 안에서 구분되어진 선은 넘지 않으며,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만 앉습니다.  

 조배 시간은 9 a.m.—1 p.m.까지입니다.   

성당 바자회 도네이션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박영서 베드로 $3,000 

2 베드로, 하상회, 대건회 친선 골프대회 $1,100 

3 추영철 미카엘 $2,000 

물품 도네이션  

1 박노태 요셉 산삼 공진단 10 박스 

알 림 

2020년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사랑나눔 행사)   

이웃사랑  

성당문 개방 시간  

성당문 개방 시간은 아침 미사 시작 30분 전  

입니다. 날씨가 점차 싸늘해져 가는 겨울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성당문 개방 시간을 꼭 확인하시

고 성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자료 수집)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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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회 안내 데스크 장소 이동  

현재 성당 앞에 있는 사목회 안내 데스크가 성당 

친교실로 내려가는 중간 계단으로 이동했습니

다. 요셉회에서 군고구마를 팔던 장소입니다.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주보 광고주 모집 

로사리오회 물품 판매  

로사리오회에서 판매대를 열었습니다.  

새우젓과 곡물등을 판매합니다.  

김치병 빈병도 수거합니다.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식품 나눔  

퀸즈성당에서 매주 화요일 3 p.m. 식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선착순 15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회 바자회 품목  

베드로회에서 바자회 준비를 했습니다.  

우수 가공식품으로 강원도 특산물인 오징어젓, 

낙지젓, 명란젓, 조개젓, 건어물과 과자류등입

니다. 산지에서 직접구입했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일시 : 11월 14일(토) 11 a.m. - 6 p.m.  

         11월 15일(일) 8 a.m. - 3 p.m.  

하상회 바자회 품목  

하상회에서 바자회 물건 판매가 있습니다.  

품목 : 사과, 감, 마스크  

날짜 : 11월 22일(일)  

안나회 물품 판매  

안나회에서 물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시 : 11월 8일(오늘) 

장소 : 성당 친교실  

바자회 경품권 수령 

각 단체는 사목회 안내 데스크에서 바자회  

경품권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일 : 11월 8일(오늘) 

로사리오회 창고정리  

로사리오회에서 바자회를 위한 창고정리를  

도와 주실 수 있으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사무실 휴무  

11월 11일(수) Veterans Day  

7 a.m. 미사는 있습니다.  

바자회  



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사

제관 앞 임시 천막, 성당 친교실, 교육관 채플에

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서 라디오 FM 98.5 주파수를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미사는 성당 

주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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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연합회   

어머니 연합회에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Stpaulmothersgroup@gmail.com 입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수업   

초등부  

매주 일요일 11 a.m.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중•고등부  

매주 금요일 8 p.m. Zoom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질문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중고등부 : Mr. John C. Han  
이메일 : 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주일학교  

mailto:st.paulchonghasangsundayschool@gmail.com
mailto:youthstpaulsundayschool@gmail.com


         미사 봉헌                                                                                     2020년 11월 8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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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Fr. Joseph Veneroso, M.M.  

This Is NOT A Drill! 
<Thirty-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November 8,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How many times have you boarded an airplane and actually paid attention to the safety demonstra-
tion before takeoff? Do you know what to do in case of an emergency? If, God forbid, some problem 
arose mid-flight, everyone must know what to do. There’s no time to look for instructions or ask a fel-
low passenger what to do. Those who paid attention to the demonstration will be saved; those who 
didn’t, might not make it. The problem is, we’ve heard the message so often, we no longer hear it at 
all. 
 
   Our life of faith in Christ is like that. We come to Mass every week and through the scripture read-
ings and the homily we get instruction and encouragement on how to live our lives. But we’ve heard 
the readings so often, and maybe even heard the homily before, we don’t pay attention or take the 
message to heart. When a crisis or emergency arises, there’s little time to pray. Or think of a soldier in 
basic training. He goes through grueling exercises to toughen his mind and body for battle—which 
may or may not happen. Imagine an enemy attack where the defending army is not prepared. With the 
enemy charging over the hill, there’s no time to do push-ups. Be ready. Be prepared. This is what the 
parable of the foolish virgins is about. Concentrate on who it is we are waiting for: our Lord Jesus 
Christ. We must not be taken by surprise or be unprepared. Wait for the Lord, but get ready while 
waiting.  

2nd Sunday in November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The Bridegroom comes; go and meet him. The Lord 
Jesus, himself, comes to greet us. It is the wedding 
feast of the Lamb. We are the bridesmaids, but also the 
bride. We are wise if we are always ready to meet our 
Lord and Savior and foolish if we are not present and 
listening when he call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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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Special Collec on  
Nov. 8th (Today) for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Church Office Closed  
Nov. 11th (Wed) Veterans Day 
There will be mass at 7 a.m.  

Sharing Love  
Date : Nov. 15th (Sun) - Dec. 31st (Thu) 
We accept cash and gift cards.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s on the parish council help desk.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8, 2020 (Year A)  No. 2499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Wisdom    
   Wisdom 6:12-16 (154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Thessalonians  
   1 Thessalonians 4:13-18 or 4:13-14 
Communion Antiphon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Fresh and green are the pastures where he gives me    
  repose, near restful waters he leads me.  

 

  

◎ Lord, hear our prayer.

◎

◎

◎

◎

◎

◎

◎

Stay awake 


